
380 

새 삶의 스타일 

우리가 새 삶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일은 결코 헌 옷을 벗어버 

리고 새 옷으.로 갈아 입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. 새 삶이란 

옛 삶의 죽음을 경험하고, 자기와의 대결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 화 

해를 이룩^!"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.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일은 단 

순한자기'부정이라기보다, 삶의 공동체 안에서〈새로운 관계의 양 

상〉을 설정하고，창조적인지향을 해 나가는생활을 의미한다. 참으 

로 새로운 삶의 바탕을 찾는 일은 이러한 참된 죽음의 생활이 무엇 

인지를깨닫는데서 비롯될 것이다. 참죽음의 경험은 시시각각으로 

내려야 할 결단에서， 이웃에 대한 관심과 걱정으로써 자기 대결을 

겪는 생활일 것이다. 그러기에 새 삶의 스타일은 새롭고 신기한 것 

에 무조건 순응하고 영합하는 일이 아닌 동시에, 무작정 자기 부정 

을 하는 생활도 아닐 것이다. 참된 의미의〈새로운 것〉은 그리스도 

의 은총 가운데 자기 해방을 경험하는 생활이요, 거짓되고 피상적 

인〈새로운 것〉의 허위를 고발하는 생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. 그러 

한〈새삶〉은어떤의미에서는대단?1 실존적인 자아를추구하는일 

이며 인간의 허망한 약속에 대해서 항거하는 생활일 수도 있다. 그 

터기에 매일의 죽음과 자기 대결을 겪지 않는〈새로운 것〉이란 존 

재할 수 없디ᅳ.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새로운 것이 될 

수가 없을 것이다. 

새 삶의 스타일이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 

다. 그미래는〈몸이 다시 사는〉부활의 약속이요，또 현실 생활 죡 

에큐메니컬 아카이브 
www.jpic.org



새 삶의 스타일 381 

에서 경험하는 죽움과〈몸의 부활〉의 소망인 것이다. 몸의 구원을 

도외시하여 온 신앙은 그롯된 이교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

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러한 그롯된 이방인의 생각을 제거해야 

만 할 것이다. 현실 생활 속에서 몸의 구원을 등한히 한 데서 밀교 

적인 유사 종교가 생겨지게 되었다. 

언약에 사는 신앙은 이처럼 몸과 마음을 가진 전체 인간의 구원 

을 약속으로 받았다. 그러기에 하늘 나라에서 받을 보상에 못지 않 

게 현실의 몸의 정치를 소중히 여긴다. 몸의 정치 속에서 창조적인 

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새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것 

이다. 

"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눈에 보이는 희 

망은 희망이 아닙니다. 보이는 것을 또 바랄 까닭은 없지 않겠읍니 

까?’，(롬 8：24ᅵ 새 삶의 스타일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고 몸과 

마음의 구원을 희구하는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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